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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conomic effect of overseas construction on national economy, using simultaneous equations model. In our model, the endogenous variables are employment and GDP, exogenous variables are value for overseas construction of civil engineering, industrial facility, building construction, electricity.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the civil engineering has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and negative effect on GDP, industrial facility has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and positive effect on GDP. Based on the result of analysis, the different type of the support policy would be effective depending on the national economic conditions. To be a balance between growth of employment and GDP, the combination of a variety of construction types as the urban form would b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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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과거 해외건설사업은 민간건설사들이 주도적으로 진출하여 우리나라의 건설기술력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의 해외건설사업은 건설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도시개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외도시 개발사업은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최민아, 2009). 정부차원에서도 「2013년 해외건설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신도시·수자원 분야와 금융을 결합해 한국형 인프라를 수출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저변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높여 5년 내에 해외건설 5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해외건설 관련 기업들의 효율적인 해외 진출과 리스크 감소, 인력확충 방안, 금융,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해외도시개발의 사례 및 전략에 관한 연구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들은 기업의 비용 최소화와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므로 기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이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도시분야의 연구도 성공적인 해외도시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기업들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시민, 나아가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해야하는 측면에서 해외도시개발을 통한 국익 극대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다른 산업 분야와의 연계가 강조되는 해외도시개발의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해외진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외도시개발의 세부 구성요소인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가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도시개발 방안 수립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경제라 하면 재정활동뿐 아니라 사업활동을 포함하는 국가의 모든 경제활동이므로 이를 모두 반영하여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경제의 두 축이라 볼 수 있는 일자리와 국내총생산을 효과의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각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종의 조합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시가 주거, 교통망, 기반시설, 발전시설 등에 따라 그 도시의 특성이 결정된다면, 본 논문의 결과는 해외에 어떤 도시를 수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서 일반적인 도시개발 목표와 다른 점은, 개발될 도시로 인한 효용극대화 대상이 그 도시가 입지하는 수출대상국이 아닌 수출한 우리나라라는 점일 것이다.
			

    

    

  
    
      Ⅱ. 선행연구
      
			해외건설 수주가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및 국내총생산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해외건설 및 해외도시개발, 일자리 창출, 국내총생산 증대에 관하여 선행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해외건설 및 해외도시개발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박동순(2002)는 한국해외 건설기업의 경쟁우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건설기업의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국제사업경험과 시공기술 및 금융조달, 시너지 효과와 시장매력도 관리 요인, 경영자의 동기, 핵심역량, 네트워크, 입지요인 등을 경쟁우위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현(2007)은 해외도시개발에 단계별로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여 요인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였으며, 도출된 요인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중요도를 설정하고 단계별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조진철(2008)은 민간기업에서 진행되는 해외도시개발에 대해 공공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원할 방안을 제안하고 국가 간 협력, 민관협력, 미래형 도시 모듈화, 국내 고용창출 등의 진출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민수(2008)은 국내 건설산업의 진출특성을 분석하고 SWOT 분석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수주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최민아(2009)의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해외도시개발 사례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임창휘 외(2011)의 연구에서는 해외도시개발을 활성화하는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해외도시개발에서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장애요인은 진출대상국과 관련한 변수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진출대상국과의 경제협력, 공적개발기금(ODA)과 의 연계, 인프라펀드와 같은 신규재원의 조성, EDCF 확대,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하였으며, 국가의 역할은 사업 참여보다는 사업화 단계에서의 일반적인 지원과 함께 민관협력 및 공공참여방안의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업이나, 정책, 산업 등이 일자리 창출과 국내총생산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몇몇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용현(2005)의 연구에서는 실질GDP와 취업자간의 관계를 통해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취업계수와 호탄력성 개념으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고용흡수 여력은 낮아지고 있으나 시차와 외부적 충격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평균 고용탄성치(점탄력성)는 양(+)의 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제성장률 1% 상승은 0.39~0.40%의 취업자 증가를 가져와 88∼90천개의 일자리(2004년 취업자 22,557천명기준)를 창출하며, 4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5%대의 성장률을 유지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성(2009)는 인구와 총일자리, 인구와 산업별 일자리, 산업별 일자리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우리나라 광역시·도 자료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대체로 인구와 일자리는 인과관계가 있지만, 산업별 일자리들 사이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이나 사회계정행렬에서 말하는 것처럼 특정산업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증가할 때 해당산업뿐 아니라 연관산업까지 일자리가 증가하는 상승작용은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명수(2012)는 해외건설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해외건설에서 현지 조달과 국내 조달의 비중, 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등의 사용 비중 등을 토대로 한 해외건설의 투입 및 산출구조를 파악한 후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해외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해외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간 재투입으로 인한 산업연관 효과와 직접 부가가치 유입으로 인한 효과로 나누어 분석했고, 이들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1년 기준 해외건설 기성액(37.0조 원) 중 8.8조 원이 국내에 유입됨에 따라 발생되는 생산 증대효과는 12.4조 원, 부가가치 증대효과는 6.7조 원, 고용증대효과는 10만 명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기정훈·박헌수(2013)의 연구에서는 지역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지역투입산출모형과 참여기업체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 수와 일자리의 질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문화개발이나 인재개발 관련 사업이 일자리 창출의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범(2012)은 패널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의 대동아시아 수출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GDP변동이 수출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수출변동이 GDP변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출과 GDP 간에 쌍방적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ODI변동의 오차수정항 계수가 수출변동의 오차수정항 계수보다 약 1.65배 크게 나타나 ODI의 조정속도가 수출보다 1.7배 정도 빠름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패널 GM FMOLS를 통해 환율이 1% 상승했을 때 수출이 0.28% 감소, GDP가 1% 증가했을 때 수출은 0.77% 증가, 해외직접투자가 1% 증가했을 때 수출은 0.1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해외건설 및 해외도시개발 관련 연구들은 주로 해외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리스크 관리 방안, 민관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국내총생산 증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특정 정책이나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국내총생산 증대 효과의 측정은 대부분 산업연관분석, 투입산출모형 등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명수(2012)의 연구가 해외건설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자 하는 본 논문과 유사한 성격이나, 본 논문은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이라는 점과 공종별 효과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Ⅲ. 실증분석
      
        1. 분석 모형 설정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가 일자리(취업자수)와 국내총생산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할 경우 다음 식들과 같이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일자리와 국내총생산은 상호 의존적이므로 이들의 상호작용을 배재한 상태로 위 식들을 추정할 경우 공종별 설명변수들의 계수와 통계량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 두 식의 종속변수를 각 식의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식 (3), 식 (4)와 같은 연립방정식 형태로 설정하였다. 이 연립방정식 체계에서 일자리와 국내총생산은 내생변수로,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액은 외생변수로 작용한다.
					

        
        
					식 (3), 식 (4)와 같이 외생변수 4개를 모두 사용할 경우 다음 절에 제시된 식별식 (9)에 적용해보면 과소식별되어 연립방정식을 추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각 식의 외생변수 중 하나씩을 제외하고 제외된 변수들을 번갈아 적용1)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본문에서는 위의 두 연립방정식 체계 중 <연립방정식 체계1>을 추정하였으며, <연립방정식 체계2>의 추정 결과와 그 비교는 본 논문의 미주에 서술하였다.
					

      

      
        2. 분석의 범위 및 방법
        
					앞서 Ⅲ-1. 분석 모형 설정에서 선정한 연립방정식 모형 추정에는 다음과 같이 자료를 구득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내생변수 중 하나인 일자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연도별 전체 취업자수를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내생변수인 국내총생산 역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국내총생산을 이용하였다. 외생변수인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는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종별 연도별 해외건설수주액을 이용하였다, 분석대상 공종은 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이며 통신은 일부 연도의 자료들에 이상이 있어 제외하였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1980년부터 2008년까지 29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전체이다. 또한 일자리와 국내총생산에 대한 각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의 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들을 모두 로그변환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변수명 (단위)
Variable
            	평균
Mean
            	표준편차
Std.Dev.
            	최소값
Min
            	최대값
Max
          

          
            	일자리 (천명)
Worker
            	19,049
            	3,211
            	13,683
            	23,577
          

          
            	국내총생산
(천억원)
GDP
            	4,137
            	3,190
            	391
            	10,265
          

          
            	토목공종 해외건설 수주액 (백만불)
Civil Engineering
            	2,311
            	2,054
            	402
            	9,463
          

          
            	산업설비공종 해외건설 수주액 (백만불)
Industrial Facility
            	4,183
            	6,572
            	174
            	26,874
          

          
            	건축공종 해외건설 수주액 (백만불)
Building Construction
            	2,704
            	2,623
            	354
            	9,001
          

          
            	전기공종 해외건설 수주액 (백만불)
Electricity
            	253
            	270
            	0.19
            	1,336
          

        

        
          
            *** p<0.01, ** p<0.05, * p<0.10
          

        

        

        
          
          

          Fig. 1.  
				
          

          
            Trend of each Type of Overseas Construction Orders
          
          

          

        

        
					위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구성한 변수들에 대해 먼저 단위근검정을 수행하여 시계열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공적분검정을 통해 변수들간에 공적분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방정식의 수, 내생변수의 수, 외생변수의 수를 이용하여 모형을 식별하였다. 마지막으로 식별 결과에 따라 모형의 추정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적정 추정방법론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3. 분석 결과
        
					연립방정식 모형을 추정하기 앞서 단위근검정, 공적분 검정, 모형의 식별을 수행하였다. 먼저 ADF검정을 이용한 단위근검정 결과 건축공종 해외건설 수주액과 전기공종 해외건설 수주액을 제외한 변수들은 모두 단위근을 갖는 불안정 시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Unit Root Test
          
          

        

        
          
            	변수명
Variable
            	ADF
lag
            	통계량
Statistic
          

          
            	일자리 (y1)
Worker
            	0
            	-1.05
          

          
            	국내총생산 (y2)
GDP
            	0
            	-0.02
          

          
            	토목공종 해외건설 수주액 (x1)
Overseas Construction Orders of Civil Engineering Project
            	0
            	-2.41
          

          
            	산업설비공종 해외건설 수주액 (x2)
Overseas Construction Orders of Industrial Facility Project
            	0
            	-2.34
          

          
            	건축공종 해외건설 수주액 (x3)
Overseas Construction Orders of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
            	5
            	  -4.05**
          

          
            	전기공종 해외건설 수주액 (x4)
Overseas Construction Orders of Electricity Project
            	0
            	  -5.23***
          

        

        
          
            *** p<0.01, ** p<0.05, * p<0.10
          

        

        

        
					개별적인 시계열 변수들이 단위근을 갖지만 모형에 사용되는 변수들 사이에 안정적인 시계열을 생성하는 선형결합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한슨 공적분검정(Johanson’s Cointegration Test)를 수행하였다. 먼저 일자리모형(y1, y2, x1, x2, x4)의 각 공적분 벡터수에 대한 귀무가설별 Trace 통계량과 Maximum Eigenvalue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공적분 벡터가 2개 이하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나 최소 3개의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3.  
				
          

          
            Worker Model Cointegration Test
          
          

        

        
          
            	
            	H0
            	Eigenvalue
            	Statistic
            	Prob.
          

          
            	Trace
            	r=0***
            	0.800306
            	114.0521
            	0.0000
          

          
            	r≤1***
            	0.706292
            	70.5559
            	0.0001
          

          
            	r≤2***
            	0.508302
            	37.4763
            	0.0054
          

          
            	r≤3**
            	0.349394
            	18.3093
            	0.0183
          

          
            	r≤4***
            	0.219852
            	6.7033
            	0.0096
          

          
            	Maximum Eigenvalue
            	r=0***
            	0.800306
            	43.4962
            	0.0027
          

          
            	r≤1***
            	0.706292
            	33.0796
            	0.0089
          

          
            	r≤2*
            	0.508302
            	19.1670
            	0.0921
          

          
            	r≤3
            	0.349394
            	11.6060
            	0.1263
          

          
            	r≤4***
            	0.219852
            	6.7033
            	0.0096
          

        

        
          
            *** p<0.01, ** p<0.05, * p<0.10
          

        

        

        
          Table 4.  
				
          

          
            GDP Model Cointegration Test
          
          

        

        
          
            	
            	H0
            	Eigenvalue
            	Statistic
            	Prob.
          

          
            	Trace
            	r=0***
            	0.815810
            	108.0191
            	0.0000
          

          
            	r≤1***
            	0.697163
            	62.3408
            	0.0013
          

          
            	r≤2**
            	0.433742
            	30.0877
            	0.0463
          

          
            	r≤3*
            	0.303873
            	14.7327
            	0.0649
          

          
            	r≤4**
            	0.167591
            	4.9526
            	0.0260
          

          
            	Maximum Eigenvalue
            	r=0***
            	0.815810
            	45.6783
            	0.0013
          

          
            	r≤1**
            	0.697163
            	32.2531
            	0.0116
          

          
            	r≤2
            	0.433742
            	15.3551
            	0.2648
          

          
            	r≤3
            	0.303873
            	9.7800
            	0.2268
          

          
            	r≤4**
            	0.167591
            	4.9526
            	0.0260
          

        

        
          
            *** p<0.01, ** p<0.05, * p<0.10
          

        

        

        
					국내총생산모형(y1, y2, x1, x2, x3)의 각 공적분 벡터수에 대한 귀무가설별 Trace 통계량과 Maximum Eigenvalue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공적분 벡터가 1개 이하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나 최소 2개의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두 모형 모두 변수들 간에 장기균형관계(공적분관계)가 존재하므로, 시계열 변수들이 확률적 추세를 지니고 있어도 선형결합이 이러한 확률적 추세를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Gujarati, 2009).
					

        
					연립방정식 모형은 식 (9)을 이용하여 과다, 적정, 과소 식별여부를 판단한다(장재민, 2010; 이무송 외, 2014).
					

        
        
					여기서 (K–M)이 (G–1)보다 클 경우 과다식별, (K–M)과 (G–1)이 같을 경우 적정식별, (K–M)이 (G–1)보다 작을 경우 과소식별 또는 비식별인 것으로 판단하며, 과다식별이나 적정식별이 아닌 과소식별인 경우 추정이 불가능하므로 정보를 추가하여 식별조건을 충족시킨 다음 추정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종원, 2007).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연립방정식 체계의 K는 6, G는 2이며 일자리모형, 국내총생산모형의 M은 5이므로 두 모형 모두 적정식별에 해당한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추정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2SLS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2) 먼저 일자리모형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과 토목공종은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설비공종은 오히려 부(-)의 영향을, 전기공종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공종들의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토목공종의 해외건설수주액 1% 증가는 일자리 0.011% 증가, 산업설비공종의 해외건설수주액 1% 증가는 일자리 0.010%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Estimation of Worker Model
          
          

        

        
          
            	Variable
            	Parameter Estimate
            	t Value
            	Pr > |t|
          

          
            	Intercept
            	7.09861
            	69.35
            	<.0001
          

          
            	국내총생산
GDP
            	0.18376
            	31.25
            	<.0001
          

          
            	토목
Civil Engineering
            	0.01141
            	2.01
            	0.0560
          

          
            	산업설비
Industrial Facility
            	-0.01013
            	-1.99
            	0.0586
          

          
            	전기
Electricity
            	-0.00003
            	-0.04
            	0.9697
          

        

        
          
            System Weighted R-Square : 0.99983
          

        

        

        
          Table 6. 
				
          

          
            Estimation of GDP Model
          
          

        

        
          
            	Variable
            	Parameter Estimate
            	t Value
            	Pr > |t|
          

          
            	Intercept
            	-38.56950
            	-22.71
            	<.0001
          

          
            	일자리
Worker
            	5.43570
            	30.95
            	<.0001
          

          
            	토목
Civil Engineering
            	-0.06235
            	-2.07
            	0.0489
          

          
            	산업설비
Industrial Facility
            	0.05608
            	2.10
            	0.0467
          

          
            	건축
Building
            	-0.00053
            	-0.06
            	0.9550
          

        

        
          
            System Weighted R-Square : 0.99980
          

        

        

        
					국내총생산모형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일자리와 산업설비공종은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토목공종은 오히려 부(-)의 영향을, 건축공종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공종들의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토목공종의 해외건설수주액 1% 증가는 국내총생산 0.062% 감소, 산업설비공종의 해외건설수주액 1% 증가는 국내총생산 0.056%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공종의 해외건설 수주가 일자리 창출 및 국내총생산 증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한 변수들 중에서도 일부 변수들은 오히려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각 공종별 특성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도로, 항만, 철도, 상수도, 단지조성 등과 같은 세부 공종으로 구성되는 토목공종이 일자리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다른 건설업 공종에 비해 현장의 규모가 크며 생산물이 상이하고 현장 상황이 모두 달라 시공과정의 표준화 및 자동화가 어려워 노동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거에 비해 국내 토목 내수시장의 규모가 감소한 상황에서 해외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점도 한 이유일 것이다. 반면 부수적인 연관 산업효과가 높은 토목공종의 일부 생산요소를 해외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생산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인 국내총생산에 부(-)의 영향을 준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소, 정유공장, 화학공장, 가스처리시설, 정유시설 등과 같은 세부 공종으로 구성되는 산업설비공종이 국내총생산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로 건설인력, 건설기술 중심으로 투입되는 다른 공종들과 달리 사업대상지에 추가적으로 고부가가치 생산물인 기계, 설비 등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업의 한 분야인 산업설비공종이 이와 같은 제조업 특성을 가짐으로써 국내총생산을 증대시키나, 한편으로는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제조업의 특성도 동시에 가짐으로써 일자리에는 부(-)의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모두에 정(+)의 영향을 주는 공종은 없으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종은 국내총생산의 감소를, 국내총생산을 증대시키는 공종은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온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시 한정된 예산 내에서 공종별 가중치를 설정해야 한다면, 해당 시기의 국내 경제여건에 맞게 그 가중치를 정해야 한다. 예컨데 일자리 부족과 실업문제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토목공종의 수주지원책을, 경제규모의 증대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산업설비공종의 수주지원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일자리와 국내총생산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의 특정 공종 수주가 아닌 여러 공종이 같이 조합된 도시형태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하나의 공종만 수주할 경우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둘 중 하나만 성장하게 되어 비대칭적 성장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을 조합한 형태인 도시단위로 수주함으로써 국가경제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일부 해외도시개발 사업들이 재정난 및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추진하던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됨에 따라 해외도시개발 의지가 꺾이고 산업설비, 용역과 같은 하나의 공종만 중점적으로 수주하려고 하는 실정이다. 정부차원에서는 개별 공종 수주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도시 수주지원책을 중점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간 해외도시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차별화 전략으로써 자원연계형 신도시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유럽과 미국의 스마트시티와 브랜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U-City, U-eco City는 도시민들이 확연히 인지할 수 있는 차별성으로 비교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기존 강점인 신도시 개발 능력에 최근 이슈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설비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겸비한 자원연계형 신도시가 하나의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가 우리나라의 일자리와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해외도시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국내총생산을 내생변수로, 토목, 산업설비, 건축, 전기 공종의 해외건설 수주액을 외생변수로 두고 연립방정식모형을 설정하고, 단위근검정, 공적분검정, 모형식별의 과정을 거쳐 2SLS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모형을 추정한 결과, 토목공종은 일자리에 정(+)의 영향을 주며 국내총생산에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산업설비공종은 일자리에 부(-)의 영향을 주며 국내총생산에는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축공종과 전기공종은 일자리나 국내총생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둔 해외건설 및 해외도시개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시 한정된 예산 내에서 공종별 가중치를 설정해야 한다면 해당 시기의 국내 경제여건에 맞게 그 가중치를 정해야 하며, 둘째, 일자리와 국내총생산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의 특정 공종 수주가 아닌 여러 공종이 같이 조합된 도시형태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셋째, 국가간 해외도시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차별화 전략으로써 자원연계형 신도시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해외도시개발 선행연구들이 주로 해외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리스크 관리 방안, 민관협력 방안 등 기업의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진 상황에서, 이들과 같은 기업들에 대한 방안 제시가 아닌 기업들에 의한 해외건설의 효과 측정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또한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특정 공종의 해외건설 수주가 아닌 여러 공종이 조합된 해외도시개발 수주가 필요하다는 본 논문의 결과는 정부의 해외도시개발 지원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세 번째 시사점에서 제시한 자원연계형 신도시 모델의 개발은 향후 해외도시개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일부 공종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점이나 자료 한계로 몇몇 공종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향후 자료가 더 구축되고 더 많은 내생변수를 포함한 정교한 모형을 추정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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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부표 1. 
				
            

            
              Estimation of Worker Model
            
            

          

          
            
              	Variable
              	Parameter Estimate
              	t Value
              	Pr > |t|
            

            
              	Intercept
              	7.09898
              	71.73
              	<.0001
            

            
              	국내총생산
GDP
              	0.18372
              	33.69
              	<.0001
            

            
              	토목
Civil Engineering
              	0.01142
              	2.05
              	0.0509
            

            
              	산업설비
Industrial Facility
              	-0.01011
              	-2.06
              	0.0509
            

            
              	건축
Building
              	-0.00003
              	-0.02
              	0.9820
            

          

          
            
              System Weighted R-Square : 0.9999
            

          

          

          
            부표 2. 
				
            

            
              Estimation of GDP Model
            
            

          

          
            
              	Variable
              	Parameter Estimate
              	t Value
              	Pr > |t|
            

            
              	Intercept
              	-38.61570
              	-24.93
              	<.0001
            

            
              	일자리
Worker
              	5.44045
              	34.17
              	<.0001
            

            
              	토목
Civil Engineering
              	-0.06226
              	-2.12
              	0.0444
            

            
              	산업설비
Industrial Facility
              	0.05534
              	2.19
              	0.0382
            

            
              	전기
Electricity
              	0.00009
              	0.03
              	0.9771
            

          

          
            
              System Weighted R-Square : 0.9999
            

          

          

        

      

    

    

  
    
      Notes
      
        주1. 모형추정결과 토목공종과 산업설비공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건축공종과 전기공종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식 (3)과 식 (4)에서 번갈아 제외한 변수는 건축공종과 전기공종으로 선정하였다.
        주2. 표 5와 표 6은 연립방정식 체계1의 식 (5)와 식 (6)의 추정 결과이며 연립방정식 체계2의 식 (7)과 식 (8)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본문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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